
2021년 4월 8일 목요일A 18 

신 을 신을 때 이 너무 아파요. 해결 

방 이 을까요회

지난해 반기 2만 켤레 판매량을 기

한 젤 재 기능  깔창 젤클 우  탄

생한 계기  된 비욡의 한 디다. 이를 

만든 수제  사 쥬아나윤의 윤선  대

표(사진)는 젤클 우 는 고 의 리

  완 된 제품 이 고 강웛 다.

2택12년 확월 설 된 쥬아나윤은 본래 평

한 수제  쇼핑몰이었다. 창 절부

터 신  관 이 많 던 윤 대표  수

동  두 제욢을 공부한 뒤 욡신만의 

두를 팔아볼 생 으  창 한 사다.

상 연 쇼핑몰은 제욡리 장을 반

다. 매욡  욝긴 지만 수많은 쇼핑

몰과 비슷한 적을 올리는 데 쳤다. 윤 

대표는 꾸준히 판 를 늘리며 해결 방안 

 나 다.

러던 중 윤 대표의 눈  띈 것이 쇼핑

몰  올 온 문의 글 나 다. 입한 

신 을 신는 과정  이 앞으  쏠리

는데, 이를 해결할 만한 깔창을 같이 팔아

줬으면 좋겠다 는 내용이었다. 사실 이런 

문의는 음이 아니었다. 윤 대표는 동

안 무 코 지나친 문의 내용을 종 해

며 비욡를 위한  완 제품을 연

기 욢 다.  결과 젤  만든 깔창인 

젤클 우  나왔다.

2택1화년 반기 내 은 젤클 우 는 

폴리우레탄 젤 왶의 질 때문  탄

과 내 이 강 다. 윤 대표는 젤이기 

때문  세  후 재사용이 능해 경제적

이고 위생적 이 며 깔창 뒷면의 필름지

를 벗겨낸 뒤 신  뒤꿈  부 는 방

으  쓰기 때문  매우 간편 게 사용

할 수 욝다 고 다. 신 의 불편한 

감과 통증을 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기

능이었다.

이 같은 강점들을 인정 아 젤클 우

는 2택1화년 울 제 명 전  동

상을 수상 다. 비욡 사이 도 입

문이 돌며 판매량이 점진적으  늘었다. 

지난해 는 홈쇼핑 입점  공해 전년

 비해 두  까이 늘 난 매출을 달

다.

용 제품만 존재 던 젤클 우

를 남 용으  장 기  다. 윤 대표

는 을쯤 남  버전 젤클 우 를 내

기 위해 전용 을  제욢 중 이 고 

다. 베 남,  등으  수출도 진

고 욝다.  윤희은  기자  soul@hankyung.com 

탄성·내 성 고 세탁도 능

태  등 동남아로 수출 추진

으뜸중기 수제화 업체 쥬아나윤

중 기 연 원은 중 기 중 와 

께 오는 1확일 울 의도 중기중

 중 제웛  활 를 위한 정

책연 를 공동 최한다.

이번 정책연 는 중 제웛  활

를 통해 코 나19 위기  방안을 

기 위해 련됐다.   

주제 표 선 노민선 중기연 미래전

략연 단장이 코 나19 이후 중 제웛

의 고용, 창 , 경 활동 변 를 살펴

고, 중 제웛  활 를 위한 정책

과제를 제 한다. 이  중 제웛  활

 방안  대한 종 토론이 진 될 

예정이다.  

L육 우 스  7일 인웛대리  이

스-오  리즈 신제품 3종을 내

놨다. 오  크루·프 스 ·미 나

욜 세 지  내외 인웛대리  장

 대세  떠오른 선명한 베인(나뭇

잎 결 같은 흐름) 무늬를 욡연스럽게 표

현한 것이 징이다.

오  크루는 따뜻한 느낌의 

 계열이며, 오  프 스 는 빛이 

은은 게 투과

되는 반투명 제

품이다. 오

 미 나욜은 

검정 계열  

두운 나무 재

질이나  포

인  들 간 

와 잘 울

린다는 게 사  설명이다.  
 김병근  기자  bk11@hankyung.com 

중소기업

‘난공불락’ 베트남 결제시장,  韓 중기가 뚫었다

일본 최대 통신 룹 NTT 등 세계 주요 기

이 진출 다 번번이 실패한 베 남 

장을 내 중 기 이 뚫었다. 토종 

융 비스 공 체 알리 스는 베 남 

정부 부터 허 를 아 지난달 공동 카

 결제 단말기 사 을 욢 다. 현지  

진출한 해외 기  중 왶일한 사례다.

베트남에 K결제 시스템  구축
2택13년 설 된 알리 스는 베 남 카  

결제 장의 장 능 을 눈 겨 고 

2택16년 노이  연 사무 를 설

다. 베 남은 1  명의 인 와 젊은 노동 

인 , 은 경제 장률 분  세계적으

 주 는 신흥 장이다. 일본을 포

한 선진 의 다양한 기 이 베 남 결제 

인프  장  진입 기 위해 노 는 

이왶다.  1호 테이프를 알리 스  끊

은 것이다. 한  VAN(밴·부 통

신 ) 델을 적용해 다른 한  기 이 진

출할 수 욝는 기반도 련 다.

알리 스는 베 남 전  다양한 카

  은 들이 공동으  사용할 수 욝

는 단말기 스템을 해 운 고 욝

다. 체크·신용카  결제뿐 아니  일 

결제와 일리지·포인  적  등 종 결

제 부 비스까지 제공 고 욝다. 알리

스의 비현  결제 인프 를 러 은

과 결제 비스 제공사들이 공동으  이

용할 수 욝다는 의미다.

베 남은 지 까지 은 들이 의 

결제 단말기를 설 해 운 다. 슈퍼

켓  면 러 은 의 단말기  지럽

게 인 습을 흔히 볼 수 욝다. 은

다 결제 인프 를 중  투욡 고 욝는 셈

이다. 이런 웛적 문제  베 남 선 

맹점 대  딘 상황이다. 운 결제 

비스   생겨나고 욝지만 실제 적

용 도 제 이 많다.

알리 스는 기  안해 공동 카  

결제 단말기 사 을 진 다. 알리 스

 제공 는 단말기와 결제 인프 를 활

용 면 나의 단말기  다양한 은 의 

비현  결제  능 다. 베 남 정부의 

의지도 강 다. 외 인 관광 이 빠르게 

증 면  카  결제 문 의 필요 이 

점점 커지고 욝기 때문이다. 기  베

남 민의 외  이 늘면  카  결제 

경험도 적되고 욝다. 베 남의 파른 

경제 장과 젊은  욡 증  

물리면  카  결제 비욡층도 두터워

지는 세다.

시장 침입자 아닌 동반자
알리 스는 오랜 장웛사와 분 을 통

해 베 남 정부  해외 기 의 단기적인 

사  제안 다 베 남 기 과의 지 적

인 협 과 파 너 을 원한다는 사실을 

알게 됐다. 병건 알리 스 대표(사진)

는 베 남 현지 은 의 사  을 침

지 않는다는 믿음을 준 게 사  

승인을 는 데 왶리 다 며 공동 단말

기  한 맹점  대해 정 은  

선별적인 지원을 지 않는다는 원 을 

세운 것도 장  빠른 신뢰를 얻은 

경 이 고 말 다.

알리 스는 2택19년 베 남 책은

인 비 틴은 , 민간 은 인 사콤은 과 

계 을 진 다. 지난해 예상  못한 코

나19 생으  일정이 지연되긴 지

만 올초 스템 을 완 고 3월 정

 비스를 출 다. 베 남투욡

은 과 아 리은  등으  거래 은 을 

대할 계 이다.

다음 과제는 신규 맹점 이다. 

이미 베 남 운송 체인 비나선과 계

을 체결해 1택택택대의  단말기를 설

다. 연내 6택택택대까지 설  단말기를 

대 기  다. 병원, , 교, 주

왶 ,  잡 점 등 신규 맹점 굴

도 주 고 욝다. 알리 스는 올해 2택

만 대 이상의 공동 결제 단말기를 설

고 2택2확년까지 베 남 전  1택택만 대

를 할 계 이다.

 김은정  기자  kej@hankyung.com 

“반년 만  2만족 팔린 ‘젤 깔창’
통증 호소한 소비자 덕  개발”

정부 ‘비대면 스타트업’ 400개 육성성신양회, 1300억 규모 친환경 시설투자

중기硏, 제조업 활성화 세미나 

LG하우시스 인조 대리  3종 출시

중 벤 기 부는 정부 12  부  협

해 2택21년 비대면 분  왶  스타  

왷 사 을 진한다고 7일 표 다.

중기부는 포스  코 나 대를 이끌 

비대면 분  왶  창 기 을 신 게 

굴·왷 기 위해 올해 이 사 을 신설

다. 올해 예산은 3택택 원으  책정됐

으나 비대면 분  기 의 우수한 고용창

출 효과 등을 인정 아 경정예산으

 3택택 원의 예산을 다. 올해 왶

 창 기  화택택 를 선정해 총 6택택 원

을 지원한다.

이 사 은 12  부  협 해 진한

다.  부  관 분  창 기 을 선

별 고 중기부와 께 연계 지원 는 방

이다. 부 별  왶한 비대면 분  전

문 을 활용해 지원 효과를 대 할 방

침이다. 중기부는 선정 기  창  사

 욡 으  기 당 최대 1 확택택택만원

을 지원한다. 이후 기술·인증·판  등 분

별 관 부 의  프 램을 제공

한다.

분 별 협  부 는 △의료- 건 지

부· 품의 품안전  △교왷-교왷부·산

통상욡원부 △생활 비-농 산

품부· 토교통부·해양수산부·환경부 △

콘텐 -문 체왷관광부·과 기술정

통신부 △기반기술- 허청 등이다.

사  참 를 희 는 예비창 욡와 

창 기  대표는 이달 27일까지 착-스타

 홈페이지  온 인 신청 면 된다. 

  민경진  기자  min@hankyung.com 

내 멘 체인 신양  앞으  7

년간 환경 관련 설투욡  총 13택택 원

을 투입 는 등 ES육(환경·사 ·지

웛) 경 을 강 한다고 7일 다.

신양 는 올해 3확택 원 투욡를 욢

으  2택27년까지 멘  생산 설의 예

열실을 웛 고 대기 환경설비를 설

는 등 친환경 설비를 신설· 웛할 예정

이다. 이를 통해 멘  제웛 때 필요한 

왶연탄 대신 폐플 스틱 등 폐기물을 재

활용 는 비율을 늘리겠다는 것이다. 

신양 는 순환욡원의 왶연탄 대체 비율

을 현재 2택형  확택형 이상으  이기

 다. 이를 통한 너지 비용 절감으  

연간 확택택 원의 경 실적 선 효과를 기

대할 수 욝다고 신양  은 설명 다.

신양 는 이산 탄  포집 기술을 

기반으  멘  제웛 과정  나오는 

이산 탄 와 고열을 활용해 수 를 생

산 는 사  참 는 등 친환경 관련 

연 (R&D)  를 고 욝다. 

신양 는 지난달 26일 주주총  

사  적  수 리  및 환경 정 , 

원 관련 제반 사 을 고 기존 환경 

관련 사  적을 세분 다. 또 이달 

ES육 경 위원 를 신설 고 이를 진

기 위해 스크포스(T유)를 웜 다.

신양  관계욡는 이번 친환경 설비 

투욡를 욢으  지 적인 환경 관련 투욡

를 통해 ES육 경  체계를 강 해 지  

능한 장동 을 겠다 고 말 다. 

 안대규  기자  powerzanic@hankyung.com 

은행마다  결제 단말기 운영

日 NTT 등 진출 번번이 절

8년 공들인 동반자 전략 으로

한 형 모델 적용한 1호 사업자

병원·학교 등 신규 맹점 발굴

 2025년까지 100만대 보급할 것

중기부 등 12개 부처 협업

선정기업엔 최대 1.5억 지원

2027년까지 생산설비 개조

이달중 E각G경영위원회 신설

알리엑스는 2016년 10월 베트남 중앙은 을 대상으로 비현금 결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제안하는 
설명회를 진 다.  알리엑스 제공

알리엑스
설립 연도  2013년
사업 내용  베트남에서 비현금 결제 인프라  축

직원 수 
한  인력 50명
베트남 인력 100명

매출 
2020년 기준 4억원
2021년 전망치 100억원
(올 3월 베트남 사업 시작) 

카드 결제 비스社 알리엑스

<알리 스>


